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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상이 자산이 된다”
STO가 바꾸는 금융의 미래

2026.11.02

□ 모시는 글

2027년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토큰증권(STO) 시장이 내년 초 개화합니다. 

STO는 디지털 금융의 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혹자는 미래 금융으로의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STO가 바꿀 금융의 미래에 금융증권회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미 STO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입니다. 부동산과 
미술품 등 실물자산의 조각투자에서 출발한 토큰화는 이제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으로 영역을 넓히며 자본시장의 구조와 거래 방식을 바꿔나가는 
단계입니다. 자산 유동성 확대, 거래비용 절감, 투자 접근성 제고는 물론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STO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STO 제도화와 관련해 2023년부터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STO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4일 관련 법률이 시행됩니다.

새로운 기술 혹은 제도의 도입은 항상 시장을 바꿔왔습니다. 내연기관의 발견은 
마차의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등장은 휴대폰 산업 경쟁구도를 
불가역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패러다임 시프트, 대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STO는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꿀까요.

아주경제는 11월 5일 증권포럼에서 STO가 바꿀 금융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STO 정책과 시장 동향, 디지털 자본시장의 기회와 과제를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장소

-일시 : 11월 2일(월) 오후 2시~5시

-장소 :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세부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

14:00~14:05 개회사 •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14:05~14:20 축사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14:20~15:00 기조강연
• 정유신 넥스체인지 대표이사

 - STO, 디지털금융의 미래가 바뀐다

15:00~15:10 Q&A

15:10~15:20 휴식

15:20~16:00 주제강연Ⅰ
• STO 시장의 성공 조건과 금융회사의 사업화 전략 

 - 발표자 : 백만용 블루어드 대표

16:00~16:10 Q&A

16:10~16:20 휴식

16:20~17:00 주제강연Ⅱ
• STO 개화, 금융투자 시장 어떻게 바뀔까?

 -발표자 :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서 총괄

17:00~17:10 Q&A

17:10 폐회식


